
암흑 속에서 피어난 '탁월함'

무너진 경제 상황, 왕궁 사회의 붕괴와 재분배 경제 체제의 파괴. 사라져가는 문자 체계. 모든 방면서
그야말로 ‘암흑'을 경험했던 암흑시대의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모든 것을 잃은
그리스인들은 어찌보면 그들의 '탁월함'으로 삶을 계속해서 연명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탁월함은 모든 인간의 강점을 총집합 시켜놓은 단어인 것 같다. 인간의 모든 강점은 '~에 탁월하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듯 하다. 그러므로 그리스인들이 탁월함을 중시했던 것도 이해가 간다.
탁월하다의 본질적인 의미는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라고 말한다. 또, 탁월하다의 반대는 흔히
열등하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탁월하지 않은 사람은 열등하다 라는 가치관은 잘못된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인들에게 탁월함은 어떤 의미였을까? 무슨 기준으로 탁월한 사람을 선정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열등한 사람을 정의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탁월하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게 아니라
'두드러지게' 뛰어난 것이므로 조금만 덜 뛰어나면 탁월하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그 조금의
기준을 잘 모르겠다. 지금도 그 기준을 정의내리지 못하는데 그리스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 내렸을지 더
모르겠다. 주관적인 나의 생각으로 그리스는 탁월함의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했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탁월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회에서 높은 직위를 획득했는데 당시 나라의 주요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인 엘리트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많은 것을 별로 안좋아했을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에 선정되는 엘리트들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엘리트들은 결정적으로 부유하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했기 때문에 또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엘리트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부유함과 올바른 행동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다면 확실히 부유함 쪽이 더 우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즉 엘리트들이 무조건 따뜻한 마음씨로 그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려고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들도 결과적으로 높은 신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무조건 이기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의 틀을 깨고, 또 그들이
행동 규범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그가 속한 가문의 과거 영광이 어떠했든 간에 그는 사회적 치욕이나
매장을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 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관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암흑시대에 여성들의 지위가 생각보다 회복이 많이 되었던 것을 보고 사실 좀 놀랐다. 왠지 모르게 내가
공부했던 모든 고대 역사들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짐승만 못하거나 사람 취급을 못받을 정도로 좀
많이 낮았기에 이런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여성의 지위가 지금 만큼이나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도 그들의 탁월함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이지 않을까.
탁월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철저히 매장당했다. 이 말이 정말 두렵게 다가온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지만, 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한다. 태어날때부터 신분이 정해져있는
사회, 혹은 남들보다 잘 할 수 있는 두드러지게 뛰어난 재능이 없다면 매장당하는 사회. 둘 중 어느 곳이
더 살기 좋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할 듯 하다.


